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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세상”이라는 동화책에서 저는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작은 섬 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의 손을 거쳐 세상이 나왔을 정도로 그는 오랜 세월동안 이 섬에 머물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봐 왔습니다. 


허름한 상가 귀퉁이에 위치한 그의 진료소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는 ‘잠들지 않았으니 누가 아프면 언제든지 문을 두두리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이웃섬들까지 왕진을 가곤 했습니다.  “아이구, 이거 이 밤중에 미안스러워서….”
“그러게, 이 늙은 의사 귀찮게 안 하려면 제발 얼른 털고 일어나세요.”
“아, 누가 아니래요.”

환자들은 그를 보는 것 만으로도 병이 절반은 낫는 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의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에 올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 독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도시를 등진 것입니다.그로부터 수십년 후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가족도 없이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그가 일흔 번째 생일을 맞던 날, 마을 사람이 깜짝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빨리요! 빨리” 급한 환자가 생긴걸로 알고 부랴부랴 왕진 가방을 챙겨 따라 갔는데 마을 회관에서 그를 기다린 건 환자가 이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눈시울을 붉히며 행복해 하는 그에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아, 이런날 아들 딸이 있었으면 좀 좋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일어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저두요.”  “저두요. 할아버지, 헤헤.”
마침내 회관에 모인 모든이가 늙은 의사의 아들 딸을 자처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사람들이…”  그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 행복한 의사였습니다.”

인생의 환혼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행복한 의사가 어떤 느낌이었을 지를 이해할 만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봉사를 한답시고 노력을 기우렸습니다만  봉사면에서 저는 유치원 생입니다.  다음의 세상에서 먼저 가신 부모님께서 “너는 우리 가문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질문 하실 것 같은데 “절대로 부모님께서 수치로 여길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네 손에 맡긴 형제 자매들을 성의껏 보살폈느냐?” 는 질문에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네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는 질문을 받는 다면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의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위에서 드린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봉사는 아니었지만 각지에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은 종종 갖습니다. 그 동안 여러 대학교와 동포사회의 강의실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 흘어져 있습니다. 한국이나 동양에 가는 비행기 속에서도 거의 매번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과거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홍콩에서도 도교에서도  저의 강의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섬 마을의 회관은 아니지만 여기 저기에서 저의 제자들이 각자 나름대로 보람있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섬마을의 행복한 의사처럼 저도 행복한 사람이됩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살만한 세상입니다.   끝
